
에 올려놓았다.

수직적 조직문화라 하더라도, 소통과 공감에 기반했을 때, 리더의 지시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역설하는 유경철 대표는 HRD컨설팅 회사를 거쳐 대기업

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HRD담당자 일을 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성과는 결국 사람에

게서 나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라며 “바로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란 각오로 ‘소통과 공감’을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말

한다.

15년 동안 다양하게 경험한 교육과 강의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교육

에 대한 철학이 만들어졌다.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인재개발)를 처

음 경험하게 해준 PSI컨설팅을 시작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코오롱베니트 인재

개발팀 재직 기간 중 쌓아올린 리더십, 소통과 공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그에게 

2015년 한국 HRD대상 명강사 대상, 2020년 HR전문지 ‘인재경영’ 기업교육 명강

사라는 영예를 안겨다 주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까지 명강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과거처럼 강의만으로 청중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모여 

리더들이 가진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그룹 코칭 방식의 리더십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죠. 따라서 코칭과 강의는 각각의 주제와 그룹에 맞춘 리더십, 소통, 

공감 콘텐츠로 매번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실질적인 솔루션

과 실천방안을 이끌어 내어

야 합니다.”

연간 200여개 이상의 기업들

을 만나 강의로 열정을 쏟아

내고 있는 유경철 대표는 빠

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강의

현장, 그리고 청중의 니즈와 

원츠에 발맞추기 위해 바쁜 

강의 및 코칭 스케줄에도 끊

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며, 사

람들의 변화와 성장에 보탬

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2020년 한 해에도 한층 더 

진보된 교육 컨텐츠와 프로

그램으로 청중들을 만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소통과 공감’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전문 교육기관이다. “마음을 울리는 강의가 

진짜 좋은 강의”라는 모토로 유명한 ‘소통과 공감’ 유경철 대표는 사회 각 분야 리

더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나는 팀장이다>, <완벽한 소통법>, <문제 해결 

자>, <피터 드러커의 인재경영, 현실로 리트윗 하다>의  네 권의 책을 집필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실력자이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세계의 다양한 사

람들과 그들의 문화 또한 SNS를 통해 손안에서 공감되고 사

회로 발전하고 있는 요즈음이지만, 한국의 뿌리 깊은 수직적 

조직문화는 아직 수평적 글로벌 문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직적 조직문화가 그 어디보다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군대의 해군 대위로 전역한 유경철 대표의 ‘소

통과 공감’에 대한 역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

인화원, CJ인재원, 중앙공무원연수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대학교 등 많은 대기업에서부터 공공기관, 대학교에 이르기

까지 큰 공감을 이뤄냈다. 특히 기업들의 팀장급 이상 리더들

에게 폭발적인 인기와 공감을 이끌어 내며 그에게 ‘소통과 공

감’ 전문가라는 수식어와 함께 그를 명강사, 스타강사의 반열

a Team Leader>, <Perfection of Com-

munication>, <Problem Solver> and 

<Retweet of Peter Drucker>. 

Vertical organizational culture still re-

mains in many parts of Korean society 

while the country is one of the leaders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It might 

seem irony that Yoo, who was dis-

charged as a lieutenant, talks about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em-

pathy in realizing a true leadership in a 

sense of horizontal relations. 

Yoo has drawn a bond of sympathy 

from audience whether it was at Sam-

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SK 

Group, LG Academy, CJ HumanVille, National Hu-

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or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CEOs of organizations 

were touched by his passionate and down-to-

earth lectures and that listed his name in star lec-

turers group. 

“Change and result come from nowhere but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it is my job to 

help them make it happen. This is the founding 

philosophy of Communication & Empathy” says 

Yoo.

Yoo, who gives yearly 200 lectures to companies 

and organizations, received a number of prizes in-

cluding 2015 Korea HRD Award and the 2020 

Enterprise Star Lecturer. This year, he won the 

2020 Korea Education Industrial Awards in the 

category of business leadership. 

“One that touches hearts of audience is what 

proves the lecturer sincere and professional” says 

Yoo Kyoung-cheol, CEO of Communication & Em-

pathy. As a veteran lecturer of leadership, Yoo has 

published a number of well received books: <I Am 

리더십 강의... “마음을 울리는 강의가 진짜 좋은 강의”
Leadership in business is about communication and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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